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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

 청와대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결정을 철회하라.

어제 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인권이

라는 고귀한 이름에 암울한 그림자가 다시 한 번 드리워졌다.

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인권위를 입법, 사법,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

립기구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. 심지어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려다 

국내외의 거센 반발에 실패하자 일방적으로 관련 직제령을 개정해 조직을 축소하기

에 이르렀다. 이에 그치지 않고 정권에 조응하게 하려는 시도로서 그 수장으로 인

권에 대한 감수성은 차치하고라도 전문성이나 인권옹호이력 및 인권수호의지가 전

무한 소위 식물위원장으로서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하기에 이르렀다. 

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래 인권위의 존재 자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것

을 넘어 이제는 나락의 끝의 정점에서 절망적이기까지 하다. 이명박 정부 들어서 

촛불집회, 용산참사, 미네르바 사건, PD수첩, 민간인 불법사찰 등 법치주의의 근간

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는 일일이 

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. 그러나 그 동안 인권위는 이러한 국민들의 고통어린 절

규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인권이라는 보편적이고 소중한 가치를 짓밟은 

채 시종일관 모르쇠로 방치하였었다. 언론에 드러난 주요사건도 이럴진대 하물며 

호소 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.

이러한 탓으로 이미 인권위가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된지 오래이며, 인권위 내

부에서도 현위원장의 독선적인 조직 운영과 의결 절차 및 규정 무시는 공공연한 것

이 되었다.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직원에 대한 면직 및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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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에 대한 일방적 계약 해지, 현 위원장 체제에서 연이은 70여명의 정책자문위원 

및 전문위원들의 사퇴 등 일련의 인권위 파행의 한가운데는 현위원장이 존재하고 

있다.

이에 모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, 인권

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

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. 인권위에 다시 한 번 희망을 찾

을 수 있는 가능성의 시작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철회하는 것부터이다. 

청와대는 현병철 국가위원장의 연임결정을 즉각 철회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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